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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은퇴자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은퇴 전후의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를 파악하

고, 이런 요소들이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 자료는 일본 

전국 60세 이상 74세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며 분석에는 1,257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불안 요인 중 남성과 여성 모두 수입과 저축, 생활비 부족 등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노후불안이 다른 노후불안 

요소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성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과 

저축, 생활비 부족 등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노후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과 여성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생활 준비의 측면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기반에 대한 준비 점수가 클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은퇴 후 노후 생활지원 요구의 영향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에, 은퇴 후 재고용 

및 재취업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은퇴 이후의 

시기에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일본 은퇴자 조사,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 은퇴 후 생활만족도

<Abstract>

In this study, we used survey data from Japanese retirees to determine the levels of retirement anxiety, retirement 

life preparation and retirement life needs in retirement and analyzed how these factors affect post-retirement life 

satisfaction. The analysis was based on a survey of retirees aged 60 to 74 across Japan, with data from 1,257 

peopl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both men and women were 

found to have higher levels of retirement anxiety in terms of economic aspects, such as lack of income, sav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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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iving expenses, than other forms of retirement anxiety. This trend was more pronounced among men. Second, 

the higher the level of retirement anxiety in terms of economic aspects, the lowe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in retirement for both men and women. Third, in terms of preparation for retirement life, greater preparation 

for the economic aspects of retirement life corresponded to higher life satisfaction for both genders. Finally, with 

regard to the influence of post-retirement life requirements, it was found that men who perceived a greater need 

for re-employment and re-employment opportunities experienced lower levels of post-retirement lif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community participation programs and employment-linked initiatives to 

enhance post- retirement life satisfaction.

Key words: Japanese retiree survey data, retirement anxiety, retirement life preparation, post-retirement　retirement 

life needs, post-retirement life satisfaction

Ⅰ. 서론

일본 내각부의 ｢2023년도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3,624만 명으로,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점하는 비율 즉 고령화율은 29.0%

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기간을 일컫는 건강수명은 2019년 시점에서 남성 72.68년, 

여성 75.38년으로, 2010년에 비해서 남성은 2.26년, 여성은 

1.76년 늘어났다. 또한,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60세 이

상 인구 중 약 90%는 노년기에도 일을 하고자 하는 취업의욕

(ʻ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고 싶다ʼ, ʻ70세 정도까지는 일하

고 싶다ʼ, ʻ75세 정도 혹은 80세 정도까지는 일하고 싶다ʼ를 합

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内閣府, 2023a).

OECD의 보건통계(2023)에 따르면 일본의 기대수명은 84.5

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3년보다 높았고(OECD雇用局医

療課, 2023), OECD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실질 은퇴 연령이 

평균 70.8세로 보고되었다(조선일보, 2022). 2012년 개정된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 제8조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경우에는 정년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규

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에서는 정년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주는 65세까지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ʻ65세까지 정년을 늘리기ʼ, ʻ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계속 고용제도 도입ʼ, ʻ정년 폐지ʽ 정책 중에서 하나의 

조치(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

고 있다(厚生労働省, 2021). 후생노동성의 ｢고령자 고용상

황 보고｣에 따르면, 종사자 21인 이상의 기업 235,875사 중

에서 65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기

업은 235,620사로 조사대상 기업의 99.9%를 차지하였다(厚

生労働省, 2022).

기대수명과 실질 은퇴 연령의 차이에서 기대수명이 길어지

면서 은퇴 후의 기간은 이전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

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퇴직 및 은퇴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동반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노년기를 앞둔 중년층뿐만 아니라 이미 노년기에 진

입한 고령자들의 은퇴 이후의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한 준비는 

매우 중요한 생활상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

떤 고령자가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능하

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인적 차원 및 사회 정책

적 차원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ʻ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ʼ에 따르면, 우리나

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3년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또한, 

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은퇴 연령은 평균 72.3세

였다(조선일보, 2022). 앞서 살펴 본 일본의 실질 은퇴 연령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이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질 은퇴 연령이 높다는 것은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

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생계를 위해 더 늦은 나이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

다. 또한, 이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난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

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경제적인 빈곤의 위기를 경

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에 관한 논의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특

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은퇴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 전

후의 노후불안 수준은 어떠한지, 개인적 차원에서 노후생활 준

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개인은 어떠한 사회 정책

적인 노후 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런 

요소들이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있어

서 개인적 노후생활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적 노후 생활지

원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은퇴가 가

져올 수 있는 생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 등을 포함한 개인적 차원뿐만 아

니라 노후 생활지원 등과 같은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후준

비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하는 자료는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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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노후생활 준비 및 사회 정책적 차원의 노후 생활지원 

요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후불안・노후생활 준비・노후 생활지원 요구

1) 노후불안의 양상

노후불안은 노후생활 준비와 더불어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

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일터를 떠나서 퇴직하거나 은퇴를 한 사람이 느끼는 노후불안

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은퇴자가 느끼는 노후불안은 상실과 크게 관련이 있는데, 

상실의 영역은 건강상실, 관계상실, 경제상실, 역할상실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상실은 ʻ신체적 병이 생

겼다ʼ, ʻ체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ʼ, 관계상실은 ʻ주변 사람(가

족, 친구, 친척)들과 연락이 뜸해졌다ʼ, ʻ나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졌다ʼ, 경제상실은 ʻ예전보다 소득이 줄었다ʼ, ʻ생활비가 

모자라다ʼ, 역할상실은 ʻ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졌다ʼ, 

ʻ실직했다ʼ 등의 내용으로 측정할 수 있다(백지은, 2018).

的場(2018)의 연구에서는 55세에서 69세의 사람들이 정년

퇴직 후의 생활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소

개하고 있다. 결과를 보면, ʻ생활비가 줄어들 것이 불안하다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ʻ가능한 한 길게 일을 하고 싶은

데 여력이 안 될 것에 대한 불안ʼ을 가지고 있었다. 이 불안은 

생활비 감소 등의 경제면에서의 불안과 건강면에서의 불안을 

동시에 표출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ʻ친구 혹은 지인과의 교

류가 줄어들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 같은 불안이 있다ʼ, ʻ생

활리듬을 찾기 어렵다ʼ, ʻ정년 후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할지 모

르겠다ʼ, ʻ고독감을 느낀다ʼ는 응답이 많았다. 생명보험문화센터

에서 전국 18-79세 남녀 4,8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보장

에 관한 조사(2022)｣에 따르면, 60대 및 70대 응답자의 약 

80%가 노후생활에 불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안감의 이유로

는 ʻ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ʼ할 것이라는 경제면에서

의 불안, ʻ건강상의 제약으로 일상생활 유지의 곤란ʼ과 ʻ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거동 불편 및 병치레ʼ라는 건강면에서의 불안, 

ʻ자신의 간호 및 간병이 필요한 상황ʼ에 대한 불안을 들고 있

다. 이 불안은 건강면에서의 불안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

에서의 불안을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生命保険文化セ

ンター, 2023). 내각부(2021)의 ｢고령자의 일상생활・지역사

회 참가에 관한 조사｣ (전국 60세 이상의 남녀, 4,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ʻ자신과 배우자의 건강ʼ, ʻ병상생활 혹은 요양등

급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ʼ을 노후생활 불안요소로 여긴다는 응

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ʻ생활비 충당ʼ, ʻ부동산

과 묘지관리ʼ, ʻ상속의 문제ʼ, ʻ사회적 고립ʼ 등도 노후생활 불안

요소로 들고 있으나, 건강에 관련한 불안보다는 응답비율이 낮

은 것을 알 수 있다(内閣府, 2021).

2) 노후생활 준비의 양상

노후생활 준비에 관련한 영역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노후생활 

준비에는 건강에 관련한 요소, 경제적 노후생활 준비에는 노

후자금, 노후생활비 등에 관련한 요소, 사회적 노후생활 준

비에는 가족관계, 지인 및 친구,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은퇴노인이 노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건강이라

는 점이 선행연구에서 드러났다(남순현, 2017; 김민정, 박주영, 

2023). 또한, 김태현 외(1998)는 60∼89세의 46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노후생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

령자들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회경제적 하위계층, 사회

경제적 상위계층으로 구분하였는데, 상위계층 고령자들의 은

퇴준비는 경제적 준비가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퇴준비

라기 보다는 노후대책으로 저축이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내각부가 발표한 일본 전국의 60세 이상의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의 경제생활에 관한 조사(2019)｣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 및 보험 이외의 노후 대비로서 

사적인 연금 및 보험 가입 상황을 보면, ʻ생명보험ʼ이 48.3%로 

가장 많았고, ʻ질병 및 부상에 대비한 보험ʼ이 29.3%, ʻ개인연금ʼ

이 12.2%였다. 한편, ʻ사적인 연금 및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

다ʼ는 응답은 36.2%를 차지하였다(内閣府, 2019).

지인 및 친구와의 교류,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 사회적 관계

를 유지하는 것도 고령자들의 노후생활 준비 요소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남순현(2017) 은퇴노인의 적응 유형을 분류하고 

일-여가 양립형, 일 중심형, 여가탐닉형으로 분류된 유형의 특

징을 기술하였는데, 각각의 유형들은 다양한 모임들을 활성화

시키면서 여가활동을 즐기고, 축소된 사회관계망 확장하고 유

지시키는데 힘을 쏟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근하(2020)는 일본

의 은퇴자 20명을 대상으로 은퇴자의 여가활동 실태에 대해 분

석하였다. 여가에 참여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ʻ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함ʼ 혹은 ʻ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함ʼ

이라는 대답보다 ʻ여가활동을 통해 지역사람들과 교류가 이루

어지기 때문ʼ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5명(75%)인 것으로 나타났

다. 여가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은퇴 이후에 축소되는 인적네트

워크 형성 및 교류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각부의 ｢제9회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2020)｣에서 사회활동에의 참가 상황을 알 수 있는데, ʻ근린의 

공원 및 거리 청소 등의 미화활동ʼ이 17.3%, ʻ지역사회의 행사, 

마을의 행사에 참여ʼ가 15.9%로 나타났다. 그 외에 ʻ자신의 취

미와 기능을 살린 지원 활동ʼ과 ʻ취미, 스포츠, 학습활동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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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ʼ 등 자신의 재능을 살리는 활동이 각각 5.9%, 4.2%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ʻ교통안전과 방법 및 방재에 관한 활동ʼ 등과 

같은 사회봉사 활동이 4.2%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

회활동에 ʻ참여한 적이 없다ʼ는 응답이 35.0%, ʻ이전에는 참여

하였으나 지금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ʼ가 19.1%로 나타나(内閣

府, 2020), 노년기의 사회활동 참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노후 생활지원 요구의 양상

노후 생활지원 요구 영역으로는 취업기회의 확보, 취미, 학

습, 사회활동 기회 및 정보 제공, 사회적 교류의 장 등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취업 요구(有馬, 2021), 고령

자의 사회참가 요구(東京大学高齢社会総合研究機構, 2014),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 요구(健康長寿ネット, 2019) 등의 실

태를 파악하는 조사가 주로 이루어 졌다. 고령자의 요구를 어

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건강장수넷(2019)에서는 

ʻ고령이 되면 청소, 세탁, 요리, 생필품 사기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가사 등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

게 되고,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고

령자의 일상생활 요구ʼ라고 정의하고 있다(健康長寿ネット, 

2019). 본 연구에서는 은퇴 한 고령자의 입장에서 노후 생활을 

지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노후 생활지원 요구

로 정의하고자 한다.

서울시50 플러스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형 노후준비 

지원 영역을 교육 영역, 상담 영역, 활동 영역, 일자리 영역으

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영역의 노후준비 서비스 내용

을 살펴보면, 교육 영역에는 생애전환기 기초교육, 사회참여 

교육, 미래사회 대응 기술 역량강화, 상담 영역에는 일, 활동, 

대인관계, 재무 영역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서비

스 및 상담, 심층상담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활동 영역에는 커

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등 지원, 중장년 자원봉사활동, 일

자리 영역에는 사회공헌 일자리, 재취업 희망자의 인턴쉽, 중

장년 맞춤형 창업교육 및 실습 등을 포함한다(임소현, 이영광, 

2022). 

1995년에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공포 및 시행된 일본의 예

를 살펴보면, 1995년 당시, 일본의 고령화율은 14.6%에 달하

였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기였다. 현재 일

본의 고령사회 대책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1995년 법률 제

129호)에 기반하고 있다. 고령사회대책에서 추진하는 기본적 

시책으로는 취업 및 소득, 건강 및 복지, 학습 및 사회참가 등

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 및 소득 분야는 연령에 제한

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환경정비, 공적연금제

도의 안정적 운영, 재산형성 등의 지원이 포함되고, 건강 및 

복지 분야에서는 건강유지를 위한 총합적 추진, 지속가능한 

개호보험 및 고령자 의료제도의 운영,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

자 지원 시책의 추진, 인생의 최종단계 의료의 이상적인 형태 

추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습 및 사회참가 분야는 학습활동

의 촉진, 사회참가활동의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内閣府, 

2012). 이러한 활동은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후 생활지원

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노후 생활지원에 관해서는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활지원을 하고 있는

지, 어떤 생활지원이 효과적이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고령자의 입장에서 노후 생활지원 요구를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인데, 참고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이 

있다.

김태현 외(1998)에 따르면 조사대상 고령자 중에서 은퇴준

비교육에 참여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직업특성상 사학연금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 정도였다. 즉, 

90년대 후반의 상황에서 은퇴와 관련된 서비스가 부족하였다

고 할 수 있다. 박현식, 최미영과 정장석(2018)의 연구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은퇴교육 프로그

램의 의무이행과 은퇴 후 재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할 수 있

도록 은퇴준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2.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노후불안

앞 절에서 일터를 떠나서 퇴직하거나 은퇴를 한 사람이 느

끼는 노후불안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 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은퇴유무와 관계없이 고령자의 노후불안은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불안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계된 불안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경

제적 불안은 건강불안, 인간관계 불안과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다(松浦, 2011).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영역의 노후불안은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노후불안과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수입과 저축, 생활비의 부족, 건강문제로 인한 의료

비 및 간병비,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때의 시설입소 비용, 자

산관리 및 상속재산 관리 등에 대한 불안을 노후불안으로 설정

하고, 이러한 노후불안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노후생활 준비

선행연구들에서는 경제적 노후생활 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민주, 이

희숙, 2015; 김기홍, 양세정, 2017; 김민정, 박주영, 2023). 김

기홍과 양세정(2017)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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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후 생활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

체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공적이전소득이 많을수록,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은퇴생활 만족도는 높았다. 곽민주와 이

희숙(2015)은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를 대상으로 은퇴생활 만족

도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자산이 비해 

총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은퇴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하였

다. 김민정과 박주영(2023)의 연구에서 노후자금이 많을수록 

은퇴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노후준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낸 연구들도 존재한다.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만족도가 높

을수록 은퇴생활 만족도 높고(곽민주, 이희숙, 2015), 퇴직 후

에 가족의 지지가 높은 경우에 사회적응도가 높다는 연구결과

(이종희, 2001)가 있다. 또한, 사회활동 참여수 많을수록 은퇴

만족도 높다는 연구(김미영, 손서희, 박미석, 2011), 여가활동

을 하는 경우에 전반적인 은퇴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김민

정, 박주영, 2023), 사회활동참여정도가 많을수록 은퇴만족도

에 크다는 연구(신현구, 2007), 은퇴한 만 5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위세아, 2019), 퇴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할수록 사회적응도가 높다는 연구(이종희, 2001)가 

있다.

3) 노후 생활지원 요구

노후 생활지원은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노후 생활지원과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노년기에 어떤 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的場(2018)에 의하면, 정년 전후의 사람들은 정년퇴직 후에 

ʻ남녀모두 취미활동을 즐기고 싶다ʼ는 응답이 80%정도로 가장 

많았고, ʻ체력유지를 위해서 스포츠클럽에 다니는 등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ʼ는 응답은 5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

미, 학습 등의 기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ʻ지역사회 공헌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ʼ, ʻ자녀양육가

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ʼ, ʻ간병 및 간호를 지원하는 일

을 하고 싶다ʼ는 등의 요구가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은퇴

자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및 타인과의 교류기회의 확장

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Kadoya ＆ Khan(2020)는 전국의 18-79세의 16,345명에 대

해서 금융지식, 금융행동 및 태도, 금융리터러시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금융자산과 금융리터러시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산관리 등의 차원에

서 금융교육이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결과인데, 노년기에는 더

욱 더 필요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영준(2015)의 연구에서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

어난 베이비붐 세대 17명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들

은 노후를 위해 경제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었다. 또한, 필요한 

경제교육으로는 연금과 보험 등의 금융에 대한 경제교육, 자금

운용과 같은 재산증식에 대한 경제교육, 합리적 소비에 대한 

경제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염인숙(2019)은 중장년층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퇴직 이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을 찾는 등 생애맞춤

형 교육, 생애설계 서비스 제공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 본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항목을 참고로, 은퇴한 고령자

의 입장에서 어떤 노후 생활지원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항목으로 ʻ퇴직 및 은퇴준비교육과 퇴직 및 은퇴상담 기

회 필요ʼ, ʻ퇴직 후의 재고용 및 재취업 기회 필요ʼ, ʻ취미・학습

과 사회활동을 위한 기회 및 정보 필요ʼ, ʻ퇴직자의 능력을 살

릴 수 있는 장이 필요ʼ, ʻ퇴직 후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필요ʼ를 설정하고 이러한 노후 생활지원 요구가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4) 인구사회학적 특성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취업유무, 건강상태, 가구유형을 들 수 있다. 성별에 대

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은퇴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성미애, 최새은, 2010; 주소현, 이지혜, 홍수아, 2012; 김

민정, 박주영, 2023). 연령에 있어서는 연구마다 다소 다른 결

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은퇴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은퇴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손유경, 최성문, 2020), 중고령 남성 은퇴

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은퇴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연

구(김미영 외, 2011)가 있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 이후 

생활수준이 나빠졌다고 인식한다는 연구(김주희, 이기영, 최현

자, 2009)도 공존한다. 학력에 대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은

퇴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가 있다(신현구, 2007; 김미영 

외, 2011; 곽민주, 이희숙, 2015; 김기홍, 양세정, 2017; 위세아, 

2019; 손유경, 최성문, 2020). 취업유무에 대해서는 소일거리가 

없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할 경우, 은퇴 이후 생활수준이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주관적 건상상태 인식이 좋을수록 은퇴생활 만족도는 큰 것으

로 나타났다(신현구, 2007; 성미애, 최새은, 2010; 김미영 외 

2011; 주소현 외, 2012; 곽민주, 이희숙, 2015; 위세아, 2019; 

김민정, 박주영, 2023). 가구형태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은

퇴자 일수록 배우자가 없는 가구에 비해 은퇴생활 만족도가 높

았다(신현구, 2007; 김기홍, 양세정, 2017; 손유경, 최성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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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자의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 후 생활만족도

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은퇴자의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

원 요구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고령자의 은퇴·퇴직 경

험과 생활에 관한 조사(2022)｣이다. 본 조사는 일본 H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아 2022년 3월 1일부터 2022

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 것이다. 본 조사는 인터넷 조사회사 

(주)인테지에 위탁하여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상기 회사에 

등록된 모니터 정보를 토대로 60세 이상이면서 1인가구이거나 

본인과 배우자만 함께 살고 있는 부부가구에 속하는 은퇴자 

2,364명에 대해서 조사 협력을 의뢰하였고 1,257명(회수율 

53.2%)로부터 협력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1,257명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은퇴자를 ʻ취업하고 있는 동안 가장 길게 일

한 일자리를 그만 둔 경우ʼ로 정의하였는데, ʻ지난주에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한 경우ʼ 및 ʻ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18시

간 이상 도와준 경우ʼ는 포함하였다. 이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격년으로 실시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의 은퇴자 정의

와 유사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의 은퇴자는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

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또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의 일 이상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

다(한국고용정보원, 2022). 한편, OECD 통계에서는 어떤 형태

로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은퇴자에 포함시키지 않으므

로, OECD 통계에서 실질 은퇴 연령이란, 근로자가 어떤 형태

로든 월급을 받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경제활동에서 물러나

는 나이를 뜻한다(조선일보, 2022). 따라서, 본 연구는 OECD

의 은퇴자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 

평균(M)과 표준편차(SD),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불안 및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

지원 요구,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및 분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은퇴자의 노후불안 및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할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한 독립변수들의 신뢰도 계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후불안은 다섯 문항으로 측정

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노후 

불안

수입과 저축의 감소, 

생활비 부족 

ʻʻ당신은 노후에 수입과 저축이 적어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ʼʼ에 대해서 ʻ매우 

걱정하고 있다ʼ(1점)∼ʻ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ʼ(5점)로 측정되었고, ʻ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ʼ(1점)∼ʻ매우 걱정하

고 있다ʽ(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자신과 가족의 의료 및 

간병비용

ʻʻ당신은　노후에 자신과 가족의 의료 및 돌봄(간병 및 간호)비용이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ʼʼ에 대해서 ʻ매우 걱정하고 있다ʼ(1점)∼ʻ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ʼ(5점)로 측정되었고, ʻ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

다ʼ(1점)∼ʻ매우 걱정하고 있다ʼ(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요양시설 혹은 유료 

노인홈 입소비용

ʻʻ당신은 노후에 혼자서 거동하기 어렵게 될 때, 거소를 옮기거나 유료노인홈의 입소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ʼʼ에 대해서 ʻ매우 걱정하고 있다ʼ(1점)∼ʻ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ʼ(5점)로 측정되었고, ʻ전혀 걱정

하고 있지 않다ʼ(1점)∼ʻ매우 걱정하고 있다ʼ(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자산관리의 어려움

ʻʻ당신은　노후에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자산관리를 할수 없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ʼʼ에 대해서 ʻ

매우 걱정하고 있다ʼ(1점)∼ʻ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ʼ(5점)로 측정되었고, ʻ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ʼ(1점)∼ʻ매우 걱

정하고 있다ʼ(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본인 사후 상속 등의 

재산관리

ʻʻ당신은 본인 사후에 상속 등을 포함한 재산 관리 등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ʼʼ에 대해서 ʻ매우 걱정하고 있

다ʼ(1점)∼ʻ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ʼ(5점)로 측정되었고, ʻ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ʼ(1점)∼ʻ매우 걱정하고 있다ʼ(5점)

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표 1>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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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이들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7644였고, 노후생활 

준비는 여덟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들 문항의 신뢰도 계

수는 0.8372였다. 노후생활 준비를 자기계발과 사회적 관계로 

나누어서 신뢰도 계수를 측정한 결과, 자기계발에 관련한 네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6834, 사회적 관계에 관련한 네 문항

의 신뢰도 계수는 0.821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후 생

활지원 요구는 다섯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신뢰도 계수는 

0.8161이었다.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

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은 확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Ⅳ. 연구결과

１.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과 여

성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였다. 연령계층을 보면 60-64세의 60

대 전반이 36.0%, 65-69세의 60대 후반이 37.4%, 70-74세의 70

대 전반이 2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보

면, 고졸 이하가 39.0%, 단기대학 및 전문학교가 23.9%, 대졸 

이상이 37.2%의 분포를 보였다. 현재 일하고 있다는 응답은 

34.4%, 일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15.7%,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

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노후 

생활 

준비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
ʻʻ당신은 은퇴 전에 건강유지 및 증진하는 것에 어느 정도 노력하였습니까ʼʼ에 대해서 ʻ전혀 노력하지 않았다ʼ(1점)∼

ʻ매우 노력하였다ʼ(5점)로 측정하였다.

저축, 주택 등 

경제적 기반구축

ʻʻ당신은 은퇴 전에 저축, 주택 등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것에 어느 정도 노력하였습니까ʼʼ에 대해서 ʻ전혀 노력하지 

않았다ʼ(1점)∼ʻ매우 노력하였다ʼ(5점)로 측정하였다.

평생 취미 만들기 
ʻʻ당신은 은퇴 전에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 등을 만드는 것에 어느 정도 노력하였습니까ʼʼ에 대해서 ʻ전혀 노력하지 

않았다ʼ(1점)∼ʻ매우 노력하였다ʼ(5점)로 측정하였다.

노후에도 활용 가능한 

전문적 기술 습득 

ʻʻ당신은 은퇴 전에 노후에도 활용가능한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어느 정도 노력하였습니까ʼʼ에 대해서 ʻ전혀 

노력하지 않았다ʼ(1점)∼ʻ매우 노력하였다ʼ(5점)로 측정하였다.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도모 

ʻʻ당신은 은퇴 전에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어느 정도 노력하였습니까ʼʼ에 대해서 ʻ전혀 노력하

지 않았다ʼ(1점)∼ʻ매우 노력하였다ʼ(5점)로 측정하였다.

지인/친구 교류
ʻʻ당신은 은퇴 전에 지인, 친구와의 교류를 깊게 하는 것에 어느 정도 노력하였습니까ʼʼ에 대해서 ʻ전혀 노력하지 않

았다ʼ(1점)∼ʻ매우 노력하였다ʼ(5점)로 측정하였다.

이웃/지역사회 교류
ʻʻ당신은 은퇴 전에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깊게 하는 것에 어느 정도 노력하였습니까ʼʼ에 대해서 ʻ전

혀 노력하지 않았다ʼ(1점)∼ʻ매우 노력하였다ʼ(5점)로 측정하였다.

일터 이외의 활동하는 

장소 만드는 것

ʻʻ당신은 은퇴 전에 일터 이외에 활동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에 어느 정도 노력하였습니까ʼʼ에 대해서 ʻ전혀 노력하지 

않았다ʼ(1점)∼ʻ매우 노력하였다ʼ(5점)로 측정하였다.

노후 

생활

지원 

요구

은퇴 준비교육과 

상담기관 필요

ʻʻ노후 생활 지원으로 은퇴 준비교육과 상담기관이 필요하다ʼʼ에 대해서 ʻ매우 그렇다ʼ(1점)∼ʻ전혀 그렇지 않다ʼ(5점)

로 측정되었고, ʻ전혀 그렇지 않다ʼ(1점)∼ʻ매우 그렇다ʼ(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은퇴 후의 재고용/ 

재취업기회 필요 

ʻʻ은퇴 후의 재고용 및 재취업 기회가 필요하다ʼʼ에 대해서 ʻ매우 그렇다ʼ(1점)∼ʻ전혀 그렇지 않다ʼ(5점)로 측정되었

고, ʻ전혀 그렇지 않다ʼ(1점)∼ʻ매우 그렇다ʼ(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취미 ․ 학습, 사회활동 

기회 및 정보 필요

ʻʻ취미 ․ 학습, 사회활동을 위한 기회 및 정보가 필요하다ʼʼ에 대해서 ʻ매우 그렇다ʼ(1점)∼ʻ전혀 그렇지 않다ʼ(5점)로 

측정되었고, ʻ전혀 그렇지 않다ʼ(1점)∼ʻ매우 그렇다ʼ(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은퇴자의 능력 발휘

기회 필요

ʻʻ은퇴자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장소)가 필요하다ʼʼ에 대해서 ʻ매우 그렇다ʼ(1점)∼ʻ전혀 그렇지 않다ʼ(5점)로 측

정되었고, ʻ전혀 그렇지 않다ʼ(1점)∼ʻ매우 그렇다ʼ(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은퇴 후 타인과 

교류할 기회 필요

ʻʻ은퇴 후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장소)가 필요하다ʼʼ에 대해서 ʻ매우 그렇다ʼ(1점)∼ʻ전혀 그렇지 않다ʼ(5점)로 

측정되었고, ʻ전혀 그렇지 않다ʼ(1점)∼ʻ매우 그렇다ʼ(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은퇴 후 생활만족도 

ʻʻ당신은 주된 일을 그만두기 전과 비교해서 주된 일을 그만 둔 후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ʼʼ에 대

해서 ʻ만족한다ʼ(1점)∼ʻ만족하지 않는다ʼ(5점)로 측정되었고, ʻ만족하지 않는다ʼ(1점)∼ʻ만족한다ʼ(5점)으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현재　소일여부

ʻʻ당신이 주된 일을 그만 둔 후 일을 하고 있습니까ʼʼ라는 질문에 대해 ①일을 하고 있다 ②일을 하고 있지 않다 는 

응답을 얻었다.

또한, ②일을 하고 있지 않다 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ʻʻ당신은 일을 하고 싶습니까ʼʼ라는 질문에 대해 ①일을 

하고 싶다 ②일을 하고 싶지 않다 는 응답을 얻었다.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조합하여, ①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있다　②은퇴 후에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을 하고 싶다 ③은퇴 후에는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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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9.6%를 차지하였다. 건강상태는 좋지 않다는 응답이 17.3%, 

보통이라는 응답이 51.4%, 좋다는 응답이 31.3%였다. 가구유형

별로 보면 1인가구가 50.5%, 부부가구가 49.5%인 것으로 나타

났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불안 ․ 노후생활 준비 ․ 노후 

생활지원 요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불안

<표 3>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불안을 평균점으

로 나타낸 것이다. 다섯 문항 각각에 대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노후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ʻ수입과 저축이 감소하고 생활비가 부족할 것ʼ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연령계층별 차이를 보면, 60대 전반, 60대 후반, 70대 

전반의 연령계층으로 나누었을 때, 60대 전반에서 평균점이 

3.53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후반 3.31점, 70대 전반은 3.05점

이었다.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고졸 이하에서 3.42점, 단기대학 

변수 빈도(%)/M(SD)

성별
남성 629(50.0)

여성 628(50.0)

연령계층

60-64세 453(36.0)

65-69세 470(37.4)

70-74세 334(26.6)

교육수준

고졸 이하 490(39.0)

단기대학/전문학교 300(23.9)

대졸 이상 467(37.2)

현재　

소일여부

일하고 있음 437(34.8)

일하고 있지 않음/일하기 원함 197(15.7)

일하고 있지 않음/일하기 원하지 않음 623(49.6)

건강상태

좋지 않다 217(17.3)

보통 646(51.4)

좋다 394(31.3)

가구유형
1인가구 635(50.5)

부부가구 622(49.5)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후불안

수입과 저축의 

감소, 생활비 부족 

자신과 가족의 

의료 및 간병비용 

요양시설/유료 

노인홈 입소비용

인지기능 등으로 

자산관리 어려움 

본인사후 상속 

등 재산관리

전체(n=1,257) 3.32 3.48 3.65 3.69 3.00

성별

남성(n=629) 3.34 3.49 3.57 3.61 2.97

여성(n=628) 3.30 3.46 3.72 3.77 3.04

t값 0.73 0.633 -2.632** -3.233** -1.287

연령

계층

60~64세(n=453) 3.53a 3.57a 3.73a 3.75a 2.89a

65~69세(n=470) 3.31b 3.51a 3.70a 3.73a 3.09b

70~74세(n=334) 3.05c 3.30b 3.46b 3.57b 3.04ab

F값 18.30*** 8.36*** 8.07*** 4.55* 4.04*

교육

수준

고졸이하(n=490) 3.42a 3.51 3.72a 3.66 2.92a

단기대학/전문학교 (n=300) 3.37a 3.49 3.71a 3.76 3.07b

대졸이상(n=467) 3.18b 3.43 3.53b 3.68 3.04ab

F값 6.07** 0.94 5.59* 1.27 2.31†

현재

소일

여부

일하고 있음 (n=437) 3.50a 3.59a 3.73a 3.72ab 2.86a

일하고 있지 않음/일하기 원함 (n=197) 3.75b 3.67a 3.90a 3.86a 3.06b

일하고 있지 않음/일하기 원하지 않음 (n=623) 3.06c 3.33b 3.51b 3.62b 3.09b

F값 39.58*** 14.27*** 14.37*** 5.50** 6.26**

건강

상태

좋지않다(n=217) 3.76a 3.93a 3.96a 3.82a 3.11a

보통(n=646) 3.36b 3.50b 3.66b 3.73a 3.07a

좋다(n=394) 3.01c 3.19c 3.45c 3.56b 2.84b

F값 35.16*** 45.75*** 19.45*** 6.81** 7.28***

가구

유형

1인가구(n=635) 3.47 3.49 3.75 3.72 2.91

부부가구(n=622) 3.17 3.46 3.55 3.67 3.10

t값 4.955*** 0.730 3.645*** 1.056 -3.231**

주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2) a, b, c 기호는 Scheffe 사후분석결과를 나타냄. 동일문자는 그룹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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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문학교에서는 3.37점, 대졸 이상에서는 3.18점으로 학력

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현재 소일여부별로 볼 때,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다는 그룹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평균점이 높았다. 일

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일하고 싶지 않은 그룹의 평균점

은 3.06점이었다. 생계문제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건강상태별로 보면, 건강

상태가 나쁠 경우에 평균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

별로 보면 부부가구보다 1인가구가 평균점이 높았는데 부부가

구의 평균점은 3.17점, 1인가구는 3.47점이었다. 성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ʻ자신과 가족의 의료 및 간병비용이 많이 들 것ʼ에 대해서 연

령계층별로 보면, 연령계층이 낮을수록 평균점이 높았다. 현재 

소일여부별로 보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은 그

룹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고, 일을 하고 있는 그룹은 3.59점

이었다. 건강상태별로 볼 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평

균점이 가장 높아서 3.93점이었다. 성별, 교육수준별, 가구유

형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ʻ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렵게 되면서 거처를 옮기거나 유료 노

인홈에 입소하는 비용이 들 것ʼ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남성은 

3.57점, 여성은 3.72점으로 여성이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60대 전반, 60대 후반, 70대 전반에

서 각각 평균점이 3.73점, 3.70점, 3.46점으로 연령계층이 낮을

수록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졸에서 3.53점으로 고졸이하, 단기대학 및 전문학교의 평균

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일여부별로 보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일하고 싶은 그룹에서 3.90점으로 가장 높았

고, 일하고 있음 3.73점,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일하고 

싶지 않은 그룹에서 3.51점이었다. 건강상태별로는 좋지 않은 

그룹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으로 3.96점이었다. 가구유형별로

는 1인가구가 평균 3.53점, 부부가구가 3.55점으로 두 집단간

의 차이가 있었다.

ʻ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자산의 적정한 관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ʼ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남성은 3.61점, 여성은 

3.77점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계층별로는 70대 후반에서 평균 3.57점으로 60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소일여부별로는 일을 하

고 있지 않으나 일하고 싶은 그룹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다. 

건강상태별로 보면 좋지 않은 경우에 평균점이 3.82점으로 가

장 높았다. 교육수준별, 가구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ʻ본인 사후에 상속 등을 포함한 재산관리를 하기 어려워지는 

것ʼ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남성은 2.96점, 여성은 3.04점으로 여

성이 조금 높았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대 후반의 평균점이 

3.09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전반이 3.89점으로 가장 낮았

다. 교육수준별로는 단기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3.07점으로 가

장 높았다. 현재 소일여부별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룹의 평

균점이 2.86점으로 가장 낮았다.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이 나쁠

수록 평균점이 높았다.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 평균점이 2.91

점, 부부가구는 3.10점으로 부부가구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 준비

<표 4>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후생활 준비를 제시한 것

이다. 노후생활 준비는 자기계발과 사회적 관계로 나누어서 살

　

노후생활 준비

자기계발 사회적  관계

건강 유지 경제적 기반 평생 취미 전문 기술 
부부/가족 

관계

지인/친구

교류

이웃/지역 

사회 교류

직장 이외 

활동 공간

전체(n=1,257) 3.77 3.64 3.40 2.77 3.50 3.47 3.05 3.03

성별

남성 (n=629) 3.70 3.56 3.34 2.74 3.41 3.34 2.92 2.93

여성 (n=628) 3.83 3.72 3.46 2.80 3.59 3.61 3.19 3.14

ｔ값 -2.538* -3.607** -2.371* -1.251 -3.374*** -5.544*** -4.974*** -3.810***

연령

계층

60∼64歳 (n=453) 3.70a 3.60 3.36 2.73 3.36a 3.37a 2.86a 2.88a

65∼69歳 (n=470) 3.75ab 3.61 3.39 2.80 3.52b 3.48ab 3.09b 3.06b

70∼74歳 (n=334) 3.88b 3.73 3.47 2.78 3.66b 3.60b 3.26c 3.19b

F값 3.72* 2.22 1.45 0.67 9.92*** 7.03*** 18.11*** 10.49***

교육

수준

고졸이하 (n=490) 3.72 3.59 3.38 2.69a 3.50 3.55a 3.08 3.02

단기대학/전문학교 (n=300) 3.78 3.64 3.33 2.85b 3.51 3.39b 3.10 3.05

대졸이상 (n=467) 3.81 3.70 3.47 2.80ab 3.49 3.44ab 3.00 3.03

F값 1.16 1.69 2.13 2.93† 0.03 3.35* 1.49 0.06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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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또한, 자기계발에는 건강증진, 경제적 기반, 평생취

미,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보았고 사회적 관계는 부부 

및 가족관계, 지인 및 친구와 교류, 이웃 및 지역사회 교류, 직

장이외의 활동 공간 확보로 보았다. 

성별로 보면, 자기계발 네 항목, 사회적 관계 네 항목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항목에서 여

성이 남성보다 평균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위해 

건강유지에 힘쓴다는 것에 대해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고 여성

은 3.83점, 남성은 3.70점이었다. 사회적 관계 중에서는 부부 

및 가족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과, 지인 및 친구와의 교류에 힘

을 썼다는 항목의 평균점이 높았고, 각각 여성은 3.59점, 남성

은 3.41점, 여성은 3.61점, 남성은 3.34점이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연령계층별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및 가

족관계, 지인 및 친구와의 교류, 이웃 및 지역사회교류, 직장 

이외의 활동 공간 확보 등에 대해서 연령계층이 높을수록 평균

점이 높았다. 또한, 70대 후반의 부부 및 가족관계, 지인 및 친

구교류의 평균점이 3.66점, 3.60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자기계발 중에서는 연령계층별로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

된 것은 건강유지 및 증진이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자기계

발 중에서는 전문기술 습득, 사회적 관계에서는 지인 및 친구

교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

기술 습득이 단기대학 및 전문학교에서 2.85점으로 가장 높았

고, 지인 및 친구교류가 고졸이하에서 3.55점으로 가장 높았

다. 그 다음으로는 대졸이상으로 평균점이 3.44점이었다. 현재 

소일여부별로 보면, 자기계발 항목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기반마련에 있어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룹에서 평균점 3.75점으로 

가장 높았다. 평생취미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룹에서 평균점이 3.47점으로 가장 높았다. 

기술습득에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룹에서 평균점이 2.92점

으로 가장 높았다. 건강상태별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기계발 및 사회적 관계의 평

균점이 높았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자기계발에서는 건강증진

과 경제적 기반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두 항목 모두 1인가구보

다 부부가구에서 평균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평균

점 3.85점, 3.74점이었다. 사회적 관계에 관련한 네 항목 모두 

가구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부 및 가족관

계, 지인 및 친구 교류, 이웃 및 지역사회 교류, 직장 이외의 

활동 공간에 대해서, 부부가구의 평균점이 1인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부가구의 부부 및 가족관계에 대한 

평균점이 3.90점으로 매우 높았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 요구도

<표 5>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후 생활지원 요구를 나타

낸 것이다. 성별, 현재 소일여부,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로 보면, 취미 등 사회활동 기회, 은퇴

자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은퇴 후 타인과 교류할 수 있

는 기회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 항목 모

두 남성보다 여성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소일여부별로 보면, 은퇴준비 교육과 상담, 은퇴 후 재고용 및 

재취업 기회, 사회활동 기회,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타인

　

노후생활 준비

자기계발 사회적  관계

건강 유지 경제적 기반 평생 취미 전문 기술 
부부/가족 

관계

지인/친구

교류

이웃/지역 

사회 교류

직장 이외 

활동 공간

현재

소일

여부

일하고 있음 (n=437) 3.78 3.54a 3.32 2.92a 3.45 3.44 3.01 3.04

일하고 있지 않음/ 일하기 원함 

(n=197)
3.74 3.53a 3.37 2.81ab 3.57 3.50 3.05 3.04

일하고 있지 않음/ 일하기 원하지 

않음 (n=623) 
3.77 3.75b 3.47 2.65b 3.51 3.48 3.09 3.02

F값 0.10 8.08*** 3.29* 11.46*** 1.01 0.37 0.86 0.10

건강

상태

좋지 않다 (n=217) 3.58a 3.52a 3.16a 2.61a 3.29a 3.24a 2.78a 2.77a

보통 (n=646) 3.67a 3.59a 3.35b 2.74a 3.44a 3.43b 3.05b 3.01b

좋다 (n=394) 4.03b 3.79b 3.63c 2.91b 3.71b 3.68c 3.21c 3.21c

F값 27.04*** 7.97*** 20.70*** 8.14*** 16.45*** 19.31*** 15.13*** 14.98***

가구

유형

1인가구 (n=635) 3.68 3.54 3.34 2.73 3.11 3.36 2.94 2.93

부부가구 (n=622) 3.85 3.74 3.47 2.80 3.90 3.59 3.17 3.13

ｔ값 -3.399*** -3.814*** -2.397* -1.35 -16.029*** -4.605*** -4.443*** -3.529***

주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2) a, b, c 기호는 Scheffe 사후분석결과를 나타냄. 동일문자는 그룹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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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섯 가지 항목 모두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다는 

그룹에서 평균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 후 재고

용 및 재취업 기회에 대한 요구의 평균점이 3.96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취미 및 사회활동 기

회,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타인과 교류기회가 1인가구보

다 부부가구에서 평균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 후 생활만족도

<표 6>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은 각각 3.39점, 

3.53점이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연령계층이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소일여부별로는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도 일하고 싶지 않다는 그룹에서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평균점

이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하고 있지 않으나 일하고 싶다

는 그룹에서 2.91점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서 은퇴 후 생활만족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에 비해

서 부부가구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들 차이는 모

두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노후 생활지원 요구

은퇴준비 교육/ 

상담 기관 필요

은퇴 후 재고용/ 

재취업 기회 필요 

사회 활동 

기회 필요

능력발휘 

기회 필요

타인 교류 

기회 필요

전체(n=1,257) 3.21 3.52 3.49 3.68 3.72

성별

남성(n=629) 3.22 3.49 3.35 3.59 3.56

여성(n=628) 3.20 3.55 3.62 3.77 3.88

ｔ값 0.382 -1.186 -5.765*** -3.887*** -6.981***

연령

계층

60∼64세(n=453) 3.20 3.54 3.42 3.68 3.71

65∼69세(n=470) 3.22 3.55 3.51 3.70 3.70

70∼74세(n=334) 3.22 3.46 3.54 3.64 3.75

F값 0.10 1.04 2.19 0.52 0.35

교육

수준

고졸이하(n=490) 3.17 3.50 3.48 3.64 3.71

단기대학/전문학교(n=300) 3.24 3.56 3.52 3.73 3.76

대졸이상(n=467) 3.24 3.51 3.47 3.68 3.70

F값 0.76 0.34 0.26 0.93 0.56

현재

소일

여부

일하고 있음 (n=437) 3.16a 3.68a 3.44a 3.72a 3.70a

일하고 있지 않음/ 일하기 원함 (n=197) 3.50b 3.96b 3.73b 4.01b 3.93b

일하고 있지 않음/ 일하기 원하지 않음 (n=623) 3.16a 3.27c 3.44a 3.54c 3.66a

F값 10.83*** 52.28*** 9.21*** 24.24*** 8.02***

건강

상태

좋지 않다(n=217) 3.19 3.59 3.38 3.68 3.70

보통(n=646) 3.21 3.53 3.50 3.67 3.71

좋다(n=394) 3.23 3.47 3.53 3.69 3.75

F값 0.08 1.13 2.24 0.03 0.50

가구

유형

1인가구(n=635) 3.21 3.51 3.44 3.62 3.67

부부가구(n=622) 3.22 3.53 3.53 3.74 3.77

ｔ값 -0.172 -0.373 -1.817† -2.471* -2.124*

주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2) a, b, c 기호는 Scheffe 사후분석결과를 나타냄. 동일문자는 그룹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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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생활만족도

전체(n=1,257) 3.46

성별

남성(n=629) 3.39

여성(n=628) 3.53

ｔ값 -2.371*

연령

계층

60∼64세(n=453) 3.36a

65∼69세(n=470) 3.47ab

70∼74세(n=334) 3.58b

F값 4.93**

교육

수준

고졸 이하(n=490) 3.32a

단기/전문(n=300) 3.51b

대졸이상(n=467) 3.58b

F값 8.58***

현재

소일

여부

일하고 있음 (n=437) 3.38a

일하고 있지 않음/ 일하기 원함 (n=197) 2.91b

일하고 있지 않음/ 일하기 원하지 않음 (n=623) 3.68c

F값 50.44***

건강

상태

좋지 않다(n=217) 3.02a

보통(n=646) 3.39b

좋다(n=394) 3.81c

F값 51.51***

가구

유형

1인가구(n=635) 3.33

부부가구(n=622) 3.59

ｔ값 -4.835***

주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2) a, b, c 기호는 Scheffe 사후분석결과를 나타냄. 동일문자는 그룹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 후 생활만족도
4. 노후불안・노후생활 준비・노후 생활지원 요구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7>은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이다. 

각 회귀모형의 VIF값은 1.76~1.80 수준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노후불안의 영향을 보면 수입과 저축의 감소, 생활비 부족 

등의 불안이 클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에서 동일한 결과였다. 다만, 

영향력의 크기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준비를 보면, 경제적 기반에 대한 준비 점수가 클수

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결과가 얻어졌다. 다만, 영향력의 크기는 여성보

다는 남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여성에서만 확

인되는 결과로 취미를 만드는 등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를 소중히 하는 등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웃 및 지

역사회와 교류를 높이는 등의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노후생활 요구의 영향

은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은퇴 후 재

고용 및 재취업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은퇴 후 생활만

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은퇴 후 타인과 교

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

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은 취미 등 학습활동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을 보면, 교

육수준의 경우, 남성은 고졸 이하에 비해서 대졸 이상일 경우, 

변수
　남성 여성

B SE beta B SE beta

연령

60~64세(ref) ― ―　 ― ― ―　 ―

65~69세 -.038 .081　 -.018 .018 .083　 -.011

70~74세 .051 .089　 .023 -.075 .099　 -.018

교육

수준

고졸 이하(ref) ― ―　 ― ― ―　 ―

단기/전문대졸 .186 .113† .062 .139 .0814 .083

대졸 이상 .268 .075*** .134 .034 .096　 .071

현재

취업

상태

일하고 있음(ref) ― ―　 ― ― ―　 ―

일하고 있지 않음/ 일하기 원함 -.372 .104*** .131 -.397 .110*** -.116

일하고 있지 않음/ 일하기 원하지 않음 .099 .080　 .049 .199 .088* .049

건강상태 .260 .053*** .179 .196 .057** .135

노후

불안

수입과 저축 감소/생활비 부족 -.273 .044*** -.303 -.154 .047** -.243

자신과 가족 의료 및 개호비용 -.054 .055　 -.051 .040 .054　 -.012

요양시설/유료 노인홈 입소비용 -.008 .053　 -.008 -.081 .053　 -.049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자산관리 어려움 .021 .050　 .019 -.005 .053　 -.018

본인사후 상속 등의 재산관리 .001 .036　 .001 -.019 .039　 -.004

<표7>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수진(2024).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및 노후 생활지원 요구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일본 은퇴자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8(3), 1-16. ISSN 1738-0391(Print). 2713-9662(Online). http://dx.doi.org/10.22626/jkfrma.2024.28.3.001

－ 13 －

여성은 고졸 이하에 비해서 단기대학 및 전문학교일 경우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소일여부

의 영향을 보면, 일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은 그룹이 

일하고 있는 그룹에 비해서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였다. 한편, 여성은 일하고 있는 그룹에 비해서 일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일하고 싶지 않다는 그룹에서 은퇴 후 생활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

퇴 후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제언

기대수명과 실질 은퇴 연령과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은

퇴 후의 기간이 이전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전망할 수 있다. 노년기를 앞둔 중년층뿐만 아니라 이미 노년

기에 진입한 고령자들이 은퇴 이후의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한 

준비는 매우 중요한 생활상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어떤 고령자가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것

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은퇴자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은퇴 전후의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이

런 요소들이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노년기 및 

은퇴 전후시기에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인적 차원 및 사

회 정책적 차원의 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노후불안 요인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수입과 저축, 생

활비 부족 등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노후불안이 다른 노후불안 

요소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부(2023b)의 

｢남녀공동참획사회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ʻ남편은 밖에

서 일하고, 부인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ʼ는 의견에 대해서, 

성별차이를 보면,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 39.5%, 여성은 

28.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계층별로 볼 때, 60세-69세는 

33.0%, 70세 이상에서는 46.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内閣

府, 2023b). 경제적인 면에서의 남성의 노후불안 수준이 높은 

것은 가정의 경제적인 면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성별분업

의식이 작용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수입과 저축, 생활비 부족 등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노

후불안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과 여성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영향력의 크기가 여

성보다는 남성에서 더 크다는 점이었다. 노후생활 준비의 측면

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기반에 대한 준비 점수가 클

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향력의 

크기에 있어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퇴 후 노후 생활지원 요구의 영향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에, 은퇴 후 재고용 및 재취업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

과에서 남성 은퇴자가 가족 부양자로서의 의식을 더 강하게 느

변수
　남성 여성

B SE beta B SE beta

노후

생활

준비

건강유지 -.063 .042 -.058 -.014 .051 -.013

경제적 기반 .124 .045** .119 .086 .046† .100

평생 취미 만들기 -.006 .044　 -.005 .104 .053* -.009

전문 기술 습득 -.012 .045　 -.012 .028 .047　 .022

부부/가족관계 도모 .078 .042　 .080 .092 .050† .089

지인/친구 교류 .050 .057　 .044 .066 .060　 .041

이웃/지역사회 교류 -.026 .053　 -.025 -.100 .056† -.055

일터 이외 활동 장소 .021 .050　 .021 .016 .055　 .016

노후

생활

지원

요구

은퇴 준비교육과 상담기관 필요 .049 .043　 .047 -.012 .045　 -.023

은퇴 후 재고용/재취업 기회필요 -.084 .049† -.084 -.077 .054　 -.070

사회활동 기회 필요 .068 .052　 .060 .106 .061† .135

 능력 발취 기회 필요 .026 .060　 .023 -.043 .065　 -.032

타인과 교류 기회 필요 -.104 .055† -.092 .050 .062　 -.053

상수 3.367 .281*** ― 2.655 .347*** ―

AdjR2 .315 .217

F값 12.57*** 7.96***

N 629 62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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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있다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셋째, 노후 생활지원 요구에 대해서 보면, 은퇴자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은퇴 후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요

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은퇴 후에 현재

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다는 그룹은 은퇴 후 

재고용 및 재취업 기회뿐만 아니라 은퇴 후 능력을 살릴 수 있

는 기회,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요구 점수가 다른 그

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재능 기부 혹은 재능 

나눔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재능 나눔이란 자신의 재주

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나누면

서 배우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후생활 준비 중에서 사회적 관계에 관련한 항목에

서 가구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인 및 친구

와의 교류를 돈독히 하는 것, 이웃 및 지역사회 교류를 돈독히 

하는 것, 직장 이외의 활동 공간을 만드는 것 등에서 1인가구

보다 부부가구의 평균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 

본 재능 나눔이나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1인가구의 은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효과적

일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주요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의 현재 소일여부로 

볼 때,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다는 그룹에서 수

입과 저축, 생활비의 부족, 의료 및 간병비용, 요양시설 입소비

용 등의 경제적 측면과 상속 등의 재산관리 등의 어려움 항목

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일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은 그룹이 일하고 있는 그룹에 비해서 은퇴 후 생활만

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에서 공통적

인 결과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후불

안과 경제적 기반에 관련한 노후생활 준비가 여성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면을 담당

하는 역할의 상실감이 남성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역할 상실을 보완하는 방안

으로 은퇴 후에도 역할상실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자신다움을 잃

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ʻ장소ʼ를 발굴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때 새로운 ʻ장소ʼ는 단지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다움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내각부(2020)의 ｢제9

회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2020)｣에서 ʻ자

신의 취미와 기능을 살린 지원 활동ʼ과 ʻ취미, 스포츠, 학습활동 

등의 지도ʼ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内閣府, 2020), 자신의 재능을 살리는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후 생활지원 요구 중에서 은퇴자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은퇴 후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요구 점수

가 높은 점에 주목하면, 은퇴 후에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계

기를 지역사회 및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의 예로 ʻ남

성들이여 지역으로 돌아오라ʼ는 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해 보

고자 한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은 주로 여성들이 주축이 되

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정년퇴직 후에도 직장을 

떠나서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어렵고 고

립되기 쉬운 현실에 주목하여 정년퇴직 후의 남성들을 지역만

들기의 주역으로 만들자는 사례이다. 남성들이 직장에서 일하

면서 습득한 다양한 기능과 경험을 지역사회과제 해결에 적용

하는 예로, 지역사회 교육지원, 지역사회 홍보 등의 활동을 담

당하게 하는 것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참여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시민그룹 등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거기서부

터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사례도 있다(NHK地域アーカイブ). 

분석결과에서, 남성은 노후생활 준비 중 사회적 관계에 관한 

준비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들은 사회

적 관계 영역의 노후생활 준비를 충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노후 생활지원 요구에 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요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그룹이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가 있는 그룹에 비해서 은퇴 후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서는 두 가지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하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일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

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실질 은퇴 연령이 늦어진다는 점

은 단지 소일거리를 위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적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

다는 점이다. OECD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공식 은퇴 

연령은 65세이고, 실질 은퇴 연령은 70.8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격차는 5.8년이었다. 한편, 한국은 공식 은퇴 연령은 62세, 

실질 은퇴 연령은 72.3세로 그 격차는 10.3년이라는 점(조선일

보, 2022)은 노후의 취업지원 정책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할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은퇴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로 

은퇴를 경험한 고령자들의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도, 노후생

활 요구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은퇴를 경험한 고령자들의 노후불안 수준, 노후

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 등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었

다. 다만, 조사 설계 및 분석상의 한계로 인하여 은퇴 후에 은

퇴 전의 상황을 회고적으로 질문하였고, 은퇴 후 경과한 기간

을 고려한 분석은 생략하였다. 또한, 인터넷 조사 회사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직접 응답이 가

능한 응답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60세 

이상 연령층의 평균 학력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참고로, 2020년 실시된 국세조사의 결과를 보면, 60

대의 대학 및 대학원 졸 이상은 14.4%, 70대의 대학 및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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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이상은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政府統計の綜合窓e-Sta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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